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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들어가며

다공성은 내부의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성질, 외부 

표면에 작은 빈틈을 많이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. 이 작은 

구멍, 보이드는 단순히 비어있는 것을 표 하기보다 비워

진 부분에서 다양한 교육의 학습방식이 이 질 수 있는 

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랐습니다. 교실마다 한 개씩 비

워진 보이드는 아이들의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실공

간의 연장선으로 필요시 외부 학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

있도록 하며 교실 공간은 일반 인 교실보다 조  더 큰 

크기인 9m*7.5m크기로 세미나식 토론 수업이 가능할 수 

있도록 하 습니다. 다공성의 학교는 자율  학습방식, 다

양한 학습방식으로 아이들이 풍부하게 공간을 채워나가는 

학교가 될 것입니다. 

그림 1. 아이소 메트릭  다공성 공간들의 투시도

그림 2. 면  다이어그램과 로그램, 모형 사진

2. 황 분석

앙동은 역사 으로 왕이 온양온천을 가기 해 들리

던 장소로 조선시 부터 수도인 서울과 지방을 이어주는 

추 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. 지도의 빨간 들은 상

인들이 쉬어가던 주막들을 표시한 것으로 이 장소가 로

부터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도 에 쉬어가

는 거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. 사이트

로 잡은 천안 앙 등학교는 구도심 공동화 상으로 인

해 인구가 속도록 빠져나가 재 학교의 학  수는 7, 

학생 수는 61명 정도로 매우 은 수의 아이들이 다니는 

소규모 학교 습니다. 

황 지 분석을 통해 과 한 도심 속에서 앙 등학

교는 사회 , 상업 , 지리 으로 가장 요한 도시 심

지에 자리하고 있지만 심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

있다는 과 앙동의  어들고 있는 10-40  인구 

와 도심 속 녹지 부족, 등학교를 심으로  아래 끊어



특집 special issue
한국교육시설학회 제8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

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5권 제1호 통권 제122호 2018년 1월 11

져 있는 상권을 가장 큰 문제 으로 보고  장년층이 다

시 일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시설 로그램

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등학

교를 통해 끊어진 상권을 새로 이어  수 있는 방안을 제

시하여 구도심 공동화를 해결하려 하 습니다. 

그림 3. 앙동의 역사와 황 분석 다이어그램

그림 4. 상권 분석, 로젝트  로그램 제안 다이어그램

그림 5. 천안시와 앙동의 인구, 세 , 지의 비교 분석

3. 로젝트 목표  략

지리 , 사회 인 치에서 요한 치에 자리하고 있

는 천안 앙 등학교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. 그 변화는 

천안 구도심의 지역재생에 큰 향을 끼칠 수 있다고 

단되었습니다. 등학교와 지역시설은 우선 으로 아이들

의 안 을 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상호 

개방하여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도서 과 체육 을 

등학교 심부에 치시켜 도심 속 공동체의 허  역할과 

지역의 심축이 되고자 하 습니다. 

그림 6. 로그램 계획 다이어그램  배치도, 평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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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7. 단면 투시도

그림 8. 조감도

4. 수상 소감

도시 계획 인 에서의 등학교는 지역의 심으로 

지역 재생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 이

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

안 을 생각했을 땐 등학교와 공동체 지역시설은 다소 

이질 인 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상반된 

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 등학교 로젝트를 시작하

게 되었습니다.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기에 결국 

정한 선에서 타 한 후 결과물을 내게 되었습니다. 두 

 사이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지진 않았는지, 애매모호

한 결과물을 낸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아

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 건축은 이상과 실 두 가지 모두

를 추구합니다. 지나친 이상 인 추구는 공상에 불과하며 

지극히 실 인 추구는  사회 건축의 문제 을 가져

왔다고 생각합니다. 두 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

이 있었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정말 감사하게 

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로젝트를 크리틱 해주시고 에

게 가장 큰 건축 인 가르침을 주신 이우형 교수님께 정

말 많은 감사드리며 작업에 도움을  진이와 은지에게 

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
